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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쓰레기 무단 
투기하면 과태료
최대 1,000달러

앞으로 LA시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

되면 최대 1000달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LA시의회는 지난 23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조

례를 통과시켰다.

이날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

다 적발되면 첫 적발일 경우 최대 250달러, 두 번째 

적발시 500달러 그리고, 3번 이상 적발되면 1,000

달러의 벌금과 함께 경범죄 혐의로 최대 6개월의 실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조례는 또한 적발 횟수에 따라 쓰레기 청소 비용

도 각각 최대 500달러, 750달러, 1,000달러씩을 추

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LA총영사관, 취업세미나·인턴십 간담회 개최

“핼러윈, 자녀 안전부터 챙기세요”

LA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이 올 연말까지 모두 4차

례에 걸쳐 유학생과 기업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F-1, 

J-1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취업세미나와 인턴십 간담회

를 개최한다. 

먼저 J-1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인턴십 간담회는 11월 

1일 저녁 6시 30분 LA 용궁 중식당(966 Vermont Ave. 

LA, CA 90006), 11월 20일 저녁 6시 30분 가디나에 있는 

왕돼지 신라(16944 S. Western Ave., Gardena, CA 90247)

에서 열린다. 

유학생을 위한 세미나는 오는11월 25일 저녁 6시 30

분 캘폴리 포모나(3801 W. Temple Ave., Pomona, CA 

91768), 11월 26일 저녁 6시 30분에는 UC 샌디에고 인근

에서 열릴 예정이다.

LA총영사관의 손성수 경제 담당 영사는“세미나와 간

담회를 통해 한국 정부 차원의 도움은 물론 유학생이나 

인턴들끼리의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지난해 11월과 올 2월 UCLA에서, 3월

에는 캘폴리 포모나, 4월 애리조나주립대에서 유학생들

을 위한 취업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취

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강, 이력서 작성법, 취업지원 프

로그램 소개 등 유학생의 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

이 선보였다. 행사 때마다 관련자들이 적극적을 참여하

고 행사의 최지와 결과에 대한 평가가 좋아 향후 이 프

10월 31일은 ‘핼

러윈데이’이다. 이

날 많은 어린이들

이 ‘트릭 오어 트

릿’(Trick or Treat)

에 나선다. 

  그런데 핼러윈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

생률이 평상시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

로 조사돼 부모들은 

자녀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녀들이 Trick or treat에 나설 때 부모가 동행하도록 하

로그램은  LA총영사관의 주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세미나 참석은 무료이며 참석하려면 예약해야 한다.

한편 LA총영사관은 지난 10월 4일 LA다운타운의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예약

J-1비자 소지자: evite.me/UqjvYJzwXn, 

                             events@icceusa.com

F-1비자 소지자: www.jobkoreausa.com/f1,

                             info@jobkoreausa.com

고, 아이들이 사탕을 받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집 안으

로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어야 한다. 또 받은 사

탕 가운데 포장이 뜯어져 있거나 상태가 불량한 것은 먹

어서는 안 되며, 핼러윈 복장을 입을 경우 빛을 반사하거

나 눈에 잘 띄는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한다. 

아울러 흉기로 착각하기 쉬운 장난감을 소지하지 말아

야 하며 사탕을 받으러 돌아다닐 경우 교통사고에 각별

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전등을 들고 다니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어른들의 경우 아이들이 찾아오는 현관 입구를 밝게 해 

두고, 양초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예방이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또 방문자가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나 성인

인 경우, 꼭 신원을 확인한 후에 문을 열여야 한다. 

▲ 지난 10월 4일 LA총영사관이 주최한 취업박람회 현장 모습

    LA한국문화원, 
‘봉준호 회고전’연다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이 10월 30일-11월 2

일, 봉준호 감독 회고전을 연다.

상연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30일‘기생충’, 31일‘괴물’,‘마더’(이상 이

집션극장, 6712 Hollywood Blvd., LA, CA 90028),  

11월 1일‘설국열차’,‘프란다스의 개’, 2일 ‘옥

자’,‘살인의 추억’(이상 샌타모니카 에로극장, 

1328 Montana Ave., Santa Monica, CA 90403)이 

상영된다.

첫날과 11월 1일에는 영화 상영 후 봉준호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

‘기생충’은 한국영화로는 최초로 지난 5월‘제

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내년 2월에 열리는‘제92회 아카데미상’

외국어영화 부문에서도 한국영화 최초로 수상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